
프랑스, 꿀 생산량 감소

3월 19일 목요일, 프랑스국회는 2016년 1월부터 벌목류 곤충을 학살시키는 네오니코티노이드 
(Neonicotinoid) 살충제 사용을 금지시켰다. 

이는 기후변화, 말벌공격, 살충제 사용 등으로 인해 하락하고 있는 꿀 생산량에 대한 해결책
으로 프랑스양봉연합(UNAF)이 몇 년간 요청한 사항에 대한 조치이기도 하다.

2014년 프랑스의 양봉가와 벌통 수는 각각 70,000명과 1,300,000개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, 
브레타뉴(Bretagne)를 제외한 프랑스 전 지역의 꿀 수확은 50%~80%가 떨어졌다.

1995년 32,000톤, 2011년 20,000톤, 2014년 10,000톤으로 프랑스의 꿀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
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. 꿀을 사랑하는 프랑스 인은 부족한 꿀을 다른 국가로부터 공급을 받
아 프랑스 꿀 생산량이 떨어지는 만큼 꿀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. 2014년 프랑
스는 30,000톤의 꿀 수입을 기록하였다.

http://www.lemonde.fr/economie/article/2015/03/19/moins-de-miel-mais-plus-d-api
culteurs-en-france_4597426_3234.html


